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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기쁨 : 여/성/주/의 제10대 총여학생회

받는 즐거움 : 여성관련 자치단체, 모임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관심있는 개인

0. 틀"l펴

이번 총회의 의의는 산발적으로 존재해왔던 여성 관련 모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문제의식

을 공유하고 연대의 지점들을 찾아나간다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실, 연세대 내에 여성학/운동 소모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학회, 소모임 내지는 위원회 형식의

모임들이 있었음에도 그것들이 가시화되지 않은채 생겼다가 소멸하던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여성

운동에 대한 담론이 효과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통로가 형성되지 못했으며 논의들이 자신의 모임

내로만 ‘흡수'되어 버리지 않았는가.

자치단체들의 물질적 상황이 열악한 데다가, 어느 모임의 문제의식이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극

을 서로 줄 수 없었다는 것도 자치단체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함께 할 지

점을 찾는다는 것은 서로를 위로해주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자극과 비판을 하는 과정일 것이

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각 모임이 자기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고 전문화될 수 있지

않 을 까 ?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하지 않는 모임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방학 동안 진행하려던 연

석회의가 지지부진해졌다. 방학 동안 진해되었던 회의 테이블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 당시에 부족

했던 부분들을 짚어내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가 이번 총여학쟁화자치단체 총회가 되었으

면 한다.

.1. 방학 기간 진행튁었던 자쳐단쳬 연석회의에 대한 평가

방학 동안 몇 차례, 총여학생회와 약 5개의 자치단체들이 연석회의를 진행했었다. 그러나 몇 번 모

이고 나서는 회의가 지지부진해졌다. 이것은 방학이라는 객관적인 상황 때문이면서도 또한 총여학

생회나 각 단체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에 더욱 큰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즉,

‘모인다,라는 추상적인 공유지점만 있을 뿐, 자치단체들이 처해있는 구체적인 상황과,요구들이 회의

의 의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인다'라는 것 자체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속적인 모임을 갖기에는 너무나 큰 ‘대의명분’이었다.

총회는 자치단체들의 보다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고민이나 문제의식, 요구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에게 힘과 도움이 되는 자리였으면 한다.

2. 탕일 프로그랠

① “노테가사 빼꿔부르71” - 여성주의 문화를 실험하는 사람들 ‘움,

② 총여학생회 및 각 자치단체들의 소7111

③ 총여학쟁회 총론 및 각 국 사업기획안 발표 및 예산안

▶총여학생회의 1년 사업기획안을 간략하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본

다. 또한 총여학쟁회 예산 및 3월 결산을 보고하면서 자치단체들에게 지원할 예산 책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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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치단체들의 발제

險 여성 자치 단체들의 정체성과 전문화에 대하여

여성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서 소박하게 시작하는 여성자치단체들, 소모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시작 자체에 별 문제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여성문제가 워낙

광범위하고 일상에서의 치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볼 때 그리고 우리 안에서 워낙에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 훈련 자체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볼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여성학 세미나에

서 조금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는 성급한 실천에의 요구라기 보다 여성적 시각 훈련, 여성적

문화 형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들에 대한 토론과 가능한 실

험들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을 듯.

▷각 모임의 물리적 상황(재정적, 공간적) 또는 위상

현재 자치단체들은 서로 각기 다른 위상이다. 그리고 단대 학생회와의 관계 문제도 많이 발생한다.

위상의 불분명함 내지는 위상 정립의 어려움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총여학생회가 어떠한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보는 자리.

⑤지속적인 연석회의 필요성

▷방학 동안 진행했던(?) 연석회의의 애초의 의미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보고 지속적인 연석회의의

필요성 여부를 논의해본다. 만약 그 필요성이 공유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만들기.

⑥ 뒷 풀 ◎' ! !

▶각 모임 대표들뿐만 아니라 성원들끼리도 친해질 수 있는 서로에 대해 조금이라고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게임(박수게임(가칭))과 함께 술자리를 만들어보자!!

3. 일정

4월 "얼(토) 늦온 3샤

장소는 돌지탕(I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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